
대림 1 8만톤·유공 2 5만톤 신증설
허용
상공부, 석유화학제품 가격자유화도 집중검토 … 3월1 0일경 발표

대림산업과 유공에 합성수지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 신·증설 투자가 허용된다.

또 사실상 상공부의 통제를 받아온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신·증설에 따라 기초유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림산업과 유공에

합성수지 등 일부 공급과잉품목의 신·증설 투자를 선별 허용키로 하고 오는 3월1 0일경 이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대표 장홍규)은 이미 건설에 들어간 PP 8만톤, LDPE 10만톤 외에 LLDPE 10

만톤 신규투자 및 P P 8만톤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신·증설이 끝나면 대림은 총 5 2만톤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보유케 된다.

유공(대표 김항덕)도 올해 말 LDPE 15만톤, PP10만톤 신·증설에 들어가며, 합성수지 총 생산능력

은 5 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가 이같이 대림·유공에 선별 투자를 허용한 것은, 지난해 1 1월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 시중은

행에 요청한「석유화학 신규투자 대출 신중고려」공한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및

운영비 대출이 전면 중단, 업체들의 시정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림·유공은 단지내 럭키를 비롯 호남석유화학, 한양화학, 대한유화등이 N C C (나프타 분해센

터)를 완공했거나,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수요가 격

감, 가동률을 60~80%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대출중단」및「기술도입신고 수리기피」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이외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석유화학 유도품 및 정밀화학제품, 그리고 수출이 유망한 신소

재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부문 투자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아래

경제기획원·재무부 등과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석유화학업체간에 의견이 크게 갈려있는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대해서도 완전 자유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기초유분, 특히 에틸렌의 가격자유화에 한양화학 등이 반대하고 있으나, 오는 연말에는

N C C가 완공되고 일본의 값싼 제품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초유분 가격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합성수지 가격도 현재 거래가격이 정부의 지도가격에 비해 적게는 10~15%, 많게는 3 0 ~ 4 0 %까지

할인판매되고 있어 지도가격 제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가격을 업계 자율에 맡길 방침이

다.

대한유화·호남석유화학 등 일부에서 기준가격 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재벌기업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우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합성수지 등의 현 가격이 밑바닥이라는 점에서, 가격을 자유화한다 해도 더이상의 하락은 없

을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오름세를 타게되면 자유화 시점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가격자유화는 불

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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